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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진출과 여성 고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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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세계화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과 함께 여성 노동자 고용의 변화도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최

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및 벤처 산업의 지속적인 해외 진

출 지원과 기업의 해외로의 사업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여성 고용 간의 관계는 

앞으로의 노동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패널분석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해외사업 확장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이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단계에서는 근로자의 

성별 비중에 변화가 없었으나, 해외 진출을 한 이후에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사업장을 확장하는 단계에서도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왜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게 되는

지에 대한 세부 이유를 밝히는 데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가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여성 

고용에 대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한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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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기준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은 6,623개사에 달했으며, 그중 56%가 제

조업 분야였다. 최근 2018년 기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한 한국 기업은 2004년

에 비해 80%가량 증가한 11,935개사이고, 2019년에는 12,425개사가 해외 

진출 중이다(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2019). 특히나 최근에는 

반도체 등 전자 및 통신장비 업종의 해외투자와 자동차 및 전기장비 업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투자는 현지 시장진출 목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KDB 미래전략연구소, 2019).

또한 최근의 기업 규모별 해외투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동

시에 중소기업도 완만하게 증가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의 대

기업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동반 진

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박정은･지세윤, 2016).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비교적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얻고, 실패 가능성 또한 

줄일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이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생산기지를 베트남 등 

해외로 옮기면서 납품 관계를 유지하는 중소기업도 해외 진출을 꾸준히 진행

하는 추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우 2018년 해외 진출한 

기업은 대략 11.6%였으며, 2020년 기준 14.2%로 2.6%p 증가하였다(벤처기

업정밀실태조사, 2018:2020).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시장정보 부족(43.8%)’과 ‘해외시장 진출 필요자금

의 부족(42.9%)’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을 대상

으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 자금과 현지 시장 정

보전달을 위한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벤처기업

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큰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해

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늘어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여부에 따라 변하는 기업의 노동시장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녀 임금 격차와 고용률의 차이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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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의 인구는 약 7% 증가한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14% 증가하였

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1년의 49.8% 대비 

2020년에는 52.8%로, 3%p 증가했다. 다시 말해, 2011년에는 15세 이상의 

여성 100명 중 49명이, 2020년에는 100명의 여성 중 52명이 경제활동에 참

여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에 영향을 준 요인은 고학력 

여성의 비율 증가와 기혼 여성 비율의 유지 등 인구 구성의 변화에 있다. 고

졸, 대졸과 같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

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출산이 참여율을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장지연, 1998).

전반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은 확대되는 동시에 여성

의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두 변수 간 추이만을 고려한 것일 뿐 

해외 진출이 여성의 고용을 확대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다. 특히 수출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내 기업과 경제구조의 특성상 해외

시장 진출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인데,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표 1>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여율

[단위 : 천 명, %]

15세 이상 여성인구 여성 경제활동 인구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2011 21,119 10,520 49.8

2012 21,356 10,704 50.1

2013 21,576 10,862 50.3

2014 21,806 11,229 51.5

2015 22,018 11,426 51.9

2016 22,205 11,583 52.2

2017 22,357 11,773 52.7

2018 22,484 11,893 52.9

2019 22,618 12,097 53.5

2020 22,750 12,007 52.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해외 진출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 고용

률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

는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여성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보다 세부

적으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과 해외 진출 이후 해외 사업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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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여성 노동자 고용의 변화를 나누어 분석한다. 최근 

증가하는 수출량과 해외 진출, 늘어나는 다국적 기업과 세계화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기업에서의 여성 고용률의 변화는 다가오는 미래의 고용시장에 의

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 앞서 분석된 선행

연구의 함의를 파악한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를 찾을 수 없어 해외연구의 검토에 집중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에 사용

된 분석 모형 및 자료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실증적 분석 결과를 

논의하며 끝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Ⅱ. 선행연구

국내 연구 중 기업의 해외진출과 고용, 특히 여성의 고용을 연계하여 분석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기업의 해외진출과 여성 고용에 대한 주제가 분리

되어 연구되어져 왔다. 여성의 고용시장 측면에서는 일-육아의 병행에 대한 

주제(신윤정, 2015; 정성미, 2014; 허아랑･김예린･김근세, 2015)가 주를 이

룬다.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해서는 해외진출의 결정요인(최석신･이광배, 

1997) 및 시기(김정포･고경일, 2005)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반면 해외에서는 세계화 또는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를 여성 

근로자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여성의 고용과 성별 임금 격

차(Boler et al., 2018; Berik, Rodgers, & Zveglich, 2004; Menon･van 

der Meulen Rodgers, 2009)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본 연구와 직접

적으로 관련 있는 여성의 고용을 연구한 사례들에 집중하여 논의한다. 

Delgado(2020)는 칠레의 제조업계 기업을 기반으로 한 실증 분석을 이용

하여 칠레 국내 회사들과 해외 사업을 승인받은 기업들 간 여성 고용 차이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 사업을 승인받고 해외시장으로 사업을 넓힌 

제조업계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여성 고용률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는 결론을 

냈다. 해외 사업 승인 1년 이후 시점에서는 국내 기업보다 여성 고용률이 

1.64%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년 이후 시점에서는 3.55%p 더 증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해외로 사업을 확장한 기업의 기간이 길어질

수록 국내의 기업보다 여성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이때 연구자는 여성을 “능력 있는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으로 나누었



기업의 해외진출과 여성 고용에 관한 연구 169

으며, 여성의 고용 증가분은 오로지 “능력 있는 여성” 그룹에서만 존재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여성 고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Juhn･Ujhelyi･Villegas-Sanchez(2014)는 멕시코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에서 자유무역의 증가와 관세의 하락, 발전된 

기술로 새로운 해외의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여성 고용률 변화를 사무

직 노동자와 현장직 노동자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관세의 하락을 겪은 기업들

은 비교적 블루칼라, 즉 현장직 노동자인 여성들을 더 고용하였고, 그들의 임

금 또한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기업들이 새로

운 생산 능력과 높아진 기술로 새로운 해외의 시장에 들어서면서 가능해졌다

고 언급했다.

Tejani･Milberg(2016)은 60개국을 비교 분석하여 세계화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85~2007년 사이에 세

계화가 진행되는 동안 개발도상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증

가한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

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외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여성 고용률과 현지 기업의 고용률의 차이

를 분석한 연구도 행해졌다. Naomi･Beata･Yukiko(2018)는 일본에 위치하

는 해외 법인 기업들과 일본 국내 기업들 사이의 여성 고용률과 임금 격차를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 법인 기업들의 여성 고용률이 국내 

기업들보다 더 높고, 임금 격차가 작지만,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성 노동자의 고용이 높은 본국 노동시장의 성향을 가져

오면서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긴 했지만, 현지(일본)의 고용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판단했다. Chen et al.(2013)은 중국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화가 여성 고용,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남녀 고용 차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여성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해외에 진출해있는 기업과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는 기업에 비해 여성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경향

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남녀 임금 격차는 국내 기업에 비해 해외 진출 기

업과 수출을 하는 기업에서 더 컸는데, 이것은 차별의 결과가 아닌 근본적인 

남녀의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한 한편 국내에서는 세계화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가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증가 추세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여성 고



170 여성연구

용률 변화를 연계한 연구는 특히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여성 노동시장에 

관해서는 기업의 규모, 업종에 관련한 여성 고용률 분석, 한계점과 정책적 해

결방안 등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현재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도 활발히 해외 진출을 하고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국내에서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해외 진출 전후

의 여성 고용률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임금수준도 높기 때문

에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여성 고용의 변화를 분석하는 시도는 성별 임금격

차의 완화, 노동시장에서의 직종 분리에 관한 기업 및 노동 관련 정책에 유의

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분석 모형 및 자료

1. 분석 모형

해외 진출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식 1)의 패널모형

(panel model)을 고려할 수 있다. 

   
′   (식 1)

 은 기업 가 기에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을 의미하

는 종속변수이며,  은 기업의 해외 진출 여부나 정도 등을 의미하는 주

요 설명변수다.  는 해외 진출 이외에도 기업의 고용(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의 벡터(vector)다. 은 기업의 해외 진출이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회귀계수이고, 는 통제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회귀계수 벡터이며,  는 오차항(error term)이다.

횡단면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해외 진출을 한 기업과 해외 진출

을 하지 않은 기업의 종속변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인과관계

를 밝히기 어려운 반면, 패널모형은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기 이전에 비해 이후

에 고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적

합하다(Cameron･Trivedi, 2005). 하지만 패널모형 중 대표적인 모형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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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효과모형은 오차항과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강력한 가정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모형이다. 그런데 오차항  에는 연구자에게 관측되지 않는 고정

효과들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은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가 

주로 필요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는 기업의 대표가 고용 시 특정한 성별

(예, 남성)을 선호하고 동시에 해외 진출이 목표라면 이 기업은 해외 진출을 

하면서 남성을 더 고용할 것인데, 이는 해외 진출 때문에 여성 근로자 비율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기업 대표의 성향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므로 편의된 추정

계수(biased coefficient) 이 산출된다. 이러한 고정효과를 기업고정효과 

또는 개별고정효과라고 하며, (식 2)의 에 해당된다.

다른 고정효과로 시간고정효과가 있는데, (식 2)의 에 해당된다. 예를 들

어, 특정 해의 사건 또는 정책이 설명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모든 사건들을 연

구자가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식 1)을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할 경우에도 편

의된 추정계수가 산출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확률효과모형은 고정효과가 존

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없을 때 적합하다

(Greene, 2008).

     (식 2)

이렇게 연구자가 관측할 수 없는 고정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확률효과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 고정효과모형이며 (식 3)으로 표기된다.

 


 
 


′


′


′

 


(식 3)

이때 평균값을 의미하는 변수들은  
 



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에 따라 값이 변하지 않는 시간불변변수인 기업고

정효과()를 제거하고 시간고정효과를 직접 통제한 (식 3)을 이원고정효과모

형(two-way fixed effect model)이라고 한다1).

고정효과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설명변수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 여부는 Hausman 테스트를 통해 검증가능하다(Hausman, 1978). 검증 

결과, 모든 분석에서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고정효과모

형은 (식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간불변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1) 기업고정효과와 시간고정효과 두가지 모두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원고정효과모형이

라고 칭하며, 기업고정효과만 해결하는 모형을 단순히 고정효과모형이라고 한다.



172 여성연구

분석할 수 없다. 또한 시간불변변수는 아니더라도 변동성이 매우 낮은 변수들

의 영향을 분석하는데도 한계가 있다(Wooldridge, 2013). 그러므로 본 연구

의 주요 실증분석 모형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채택하되, 시간불변변수 또는 변

동성이 낮은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확률효과모형

으로도 분석하여 두 결과 모두를 제시하였다.

2. 분석 자료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여성 고용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사업체패널조사

(Workplace Panel Survey)를 활용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국무총리실 산

하 정부출연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승인번호336003)로 2005년부터 전국 30인 이상 사업체2)들 중 전국의 기업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선정하고 동일한 기업을 2년마다 조사하

는 자료다3). 현재 2019년까지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16

년(2005~2019년)에 달하는 장기의 패널자료를 활용했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체에서의 고용구조 및 노동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특히 해외 진출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성별 정보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본 연구

의 주제를 분석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 수준의 패널자료다4).

<표 4>는 실증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이름과 정의를 보여준다. 종속변수로 

활용된 여성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을 의미한다. 주요 설명변수로

는 해외 진출을 하였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더미변수인데, 이에 더하여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따른 여성 고용도 살펴보기 위해 해외 진출을 고려

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더미변수를 동시에 활용하였다. <표 2>와 같이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해외 진출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표 4>의 ‘해외진출’은 “④ 이미 해외에서 주력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를 선택하면 1을, 나머지를 선택하면 0을 부여한 더미변수다. <표 

4>의 ‘해외진출 고려’는 “③ 주력사업의 해외 진출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이

다”를 선택하면 1을, 나머지를 선택하면 0을 부여한 더미변수다.

2) 사업장은 기업 소유의 사업장을 의미하며, 사업체는 기업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3) 사업체패널조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https://www.kli.re.kr/wps/contents.do?key=175)를 참고바란다.

4) 설문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사업장이 속한 기업(기관) 전체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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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관련한 설문

지난 2년간 귀 기업의 주력 사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전략은 어떠하셨습니까?

① 주력사업의 해외 진출을 검토한 적이 없다.

② 주력사업의 해외 진출을 검토하였으나 타당성이 없어 포기하였다.

③ 주력사업의 해외 진출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이다.

④ 이미 해외에서 주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⑤ 모름

<표 2> 사업체패널조사의 해외 진출 관련 설문 : 해외진출

이에 더하여 해외 진출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확인⋅분석하

기 위해 실제 해외 진출의 정도를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재분석하였다. 

<표 3>은 국내외 사업장 수에 대한 설문을 보여주는데, <표 4>의 ‘해외사업장 

비율’은 국내 사업장과 해외 사업장의 개수 중 해외사업장의 비중을 의미한다.

해외 사업장 관련한 설문

작년 말 기준 귀 사업장이 속한 기업의 사업장은 모두 몇 개입니까?

국내 : ___________개

해외 : ___________개

<표 3> 사업체패널조사의 해외 진출 관련 설문 : 해외 사업장

통제변수로 사업기간, 매출액, 노조의 여부, 기업의 형태, 임금수준, 연도, 

산업분류, 지역을 활용하였다. 매출액은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활용하

였으며, 임금수준은 대졸 초임(연봉)과 고졸 초임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5). 

특히 매출액, 임금 등 금액을 의미하는 변수들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물가상

승률을 이용해 2015년 기준의 실질값(real value)으로 변환하였다. 또한 이러

한 변수들은 연속변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증분석에는 로그값으로 전환한 변

수를 활용하였다.

5) 임금수준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근로자 중 대졸 및 고졸 근로자의 비중을 반영한 

가중평균값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사업체패널조사는 학력 수준별 근로자 비중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사 시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이 이후에도 높은 현실을 

반영할 때 초임은 기업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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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 이름과 정의

구분 변수 이름 정의

종속변수 여성비율 총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단위 : %)

주요 

설명변수

해외진출 

안함
해외진출을 고려하지 않거나 해외진출을 하지 않으면 0, 아니면 1

해외진출 

고려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단계면 1, 아니면 0

해외진출 해외진출을 하였으면 1, 아니면 0

해외사업장 

비율
국내외 지점 수 중 해외 지점 수 비율(단위 : %)

사업 기간 

및 매출

사업기간 사업을 지속한 기간(단위 : 년)

ln(매출) 직전 연도 매출액(단위 : 백 만원)의 로그값

노조
노조없음 노조가 없으면 1, 있으면 0

노조 노조가 있으면 1, 없으면 0

기업의 

형태

재단⋅종교 기업의 형태가 회사 이외의 법인(재단, 종교 등)이면 1, 아니면 0

개인사업 기업의 형태가 개인사업자면 1, 아니면 0

회사법인 기업의 형태가 회사법인이면 1, 아니면 0

학교법인 기업의 형태가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이면 1, 아니면 0

임금수준 ln(임금) 신입사원 연봉(단위 : 만 원)의 로그값

연도

2005년 자료가 2005년이면 1, 아니면 0

2007년 자료가 2007년이면 1, 아니면 0

2009년 자료가 2009년이면 1, 아니면 0

2011년 자료가 2011년이면 1, 아니면 0

2013년 자료가 2013년이면 1, 아니면 0

2015년 자료가 2015년이면 1, 아니면 0

2017년 자료가 2017년이면 1, 아니면 0

2019년 자료가 2019년이면 1, 아니면 0

산업분류

제조 산업 분야가 제조업이면 1, 아니면 0

전기 산업 분야가 전기, 가스 및 수도업이면 1, 아니면 0

하수 산업 분야가 하수 및 폐기물처리업이면 1, 아니면 0

건설 산업 분야가 건설업이면 1, 아니면 0

도소매 산업 분야가 도매 및 소매업이면 1, 아니면 0

운수 산업 분야가 운수업이면 1, 아니면 0

숙박음식 산업 분야가 숙박 및 음식점업이면 1, 아니면 0

출판영상
산업 분야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면 1, 아니면 

0

금융 산업 분야가 금융 및 보험업이면 1, 아니면 0

부동산 산업 분야가 부동산 및 임대업이면 1, 아니면 0

과학기술 산업 분야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면 1, 아니면 0

시설관리 산업 분야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면 1, 아니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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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2005~2019년 동안 <표 4>의 변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

는 기업을 실증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관측수는 15,465개에 달한다. 

또한 실증분석 과정에서 그룹을 의미하는 더미변수들의 경우, ‘해외진출 안

함’, ‘노조없음’, ‘재단⋅종교’, ‘2005년’, ‘제조’, ‘서울’을 각 그룹의 기준그룹

(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였다.

Hausman 테스트 결과 모든 모형에서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검정

되었으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정효과모형은 시간불변변수의 추정계수는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완벽한 시간불변변수는 아니더라도 변동성이 낮은 변수

의 추정계수의 산출에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 갑자

기 금융업으로 전환하거나 다시 교육업을 하는 등의 변동은 발생하기 어려우

며, 마찬가지로 서울에 위치한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은 자주 발생하기 어려워 이론적으로 시간불변변수는 아니지

구분 변수 이름 정의

공공행정 산업 분야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이면 1, 아니면 0

교육 산업 분야가 교육 서비스업이면 1, 아니면 0

보건 산업 분야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면 1, 아니면 0

예술 산업 분야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면 1, 아니면 0

협회
산업 분야가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면 1, 

아니면 0

지역

서울 기업 위치가 서울이면 1, 아니면 0

부산 기업 위치가 부산이면 1, 아니면 0

대구 기업 위치가 대구면 1, 아니면 0

인천 기업 위치가 인천이면 1, 아니면 0

광주 기업 위치가 광주이면 1, 아니면 0

대전 기업 위치가 대전이면 1, 아니면 0

울산 기업 위치가 울산이면 1, 아니면 0

세종 기업 위치가 세종이면 1, 아니면 0

경기 기업 위치가 경기도면 1, 아니면 0

강원 기업 위치가 강원도면 1, 아니면 0

충북 기업 위치가 충청북도면 1, 아니면 0

충남 기업 위치가 충청남도면 1, 아니면 0

전북 기업 위치가 전라북도면 1, 아니면 0

전남 기업 위치가 전라남도면 1, 아니면 0

경북 기업 위치가 경상북도면 1, 아니면 0

경남 기업 위치가 경상남도면 1, 아니면 0

제주 기업 위치가 제주도면 1, 아니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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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작은 변동성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계수를 산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에 실증분석은 산업분류와 지역을 제외하고 고정효과로 분석하고 이 

두 변수 그룹을 추가하여 확률효과모형으로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체패널조사는 기업의 형태를 재단⋅종교, 개인사업, 회사

법인, 학교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해외 진출 또는 해외 사업장 설립 등은 

주로 회사법인에 해당 될 수 있다. 이에 분석 대상을 해외 진출과 무관할 수 

있는 기업들(재단⋅종교, 개인사업, 학교법인)을 제외하고 회사법인으로 한정

하여 재분석하였으며 이 역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모두로 분석하였

다. 물론 분석대상을 회사법인으로 한정할 때는 관측수가 12,763개로 감소하

며, 통제변수에서 기업 형태 관련 변수는 제외된다.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실증분석에 활용된 모든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통계는 기업을 해외 진출 한 기업과 하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

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 그리고 비록 실증분석에 활용되지 않았지만 가독

성을 위해 필요한 변수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는데, 예를 들면 실증분석 

과정에서 제외되는 기준그룹들에 대한 기술통계(해외진출 안함, 노조없음, 재

단⋅종교, 2005년, 제조, 서울 등), 로그값으로 전환하기 이전의 변수들(예, 

매출액, 임금 등)에 대한 기술통계들이 해당된다. 또한 해외 진출을 한 기업과 

하지 않은 기업 간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독립표본 t-검정하여 그 차이의 통계

적 유의성을 *(p<0.10), **(p<0.05), ***(p<0.01) 등으로 표시하였다.

실증분석에 활용된 모든 표본 15,456개의 기업들 중 해외진출을 이미 한 

기업은 16% 정도였으며, 해외 진출을 한 기업들은 총 사업장 중 21.9% 정도

를 해외에 두고 있었다. 해외 진출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이 보유한 해

외 사업장 비중은 1.52%였는데, 설문조사에서 발생하는 오류일 수 있으며 또

는 해외사업장이 반드시 해외 진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해외 진출에 따른 여성 고용을 분석한 뒤 분석결과의 강

건성(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 수에 따른 여성 고용을 재분

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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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은 28.99%였는데, 해외 진

출을 하지 않은 기업의 여성 근로자 비중(29.97%)이 해외 진출을 한 기업의 

여성 근로자 비중(24.73%)보다 높았다. 해외 진출을 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사

업기간이 더 장기였으며, 매출액도 많았다. 특히 매출액 측면에서는 해외 진출

을 한 기업이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3.76배나 많았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비중 역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더 많았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노조 

조직율이 높다는 이재성(200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기업의 형태 측면에도 예상할 수 있듯이 해외 진출을 한 기업들은 주로 회

사법인이 주를 이룬다. 임금 역시 해외 진출한 기업의 임금수준이 높은데, 그 

차이가 1.11배 정도로 크지 않다. 해외 진출한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 간 영위

하고 있는 산업 간 차이는 제조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두 그룹 중 해

외에 진출한 기업은 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산업들

에서는 큰 차이가 없거나(도소매, 출판영상, 과학기술, 공공행정) 오히려 해외 

진출을 하지 않은 기업들(전기, 하수, 건설, 운수, 숙박음식, 금융, 부동산, 시

설관리, 교육, 보건, 예술, 협회)에서 높게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해외 진출을 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지

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해외 진출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

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지역에 더 많

이 분포되어 있다. 다만 서울과 세종 지역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가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이더라

도 해외 진출을 하기 이전에는 ‘해외진출 하지 않은 기업’에 포함되었다가 해

외에 진출한 이후에는 ‘해외진출 한 기업’에 포함되는 구조다. 또한 해외 진출

을 하지 않은 기업과 한 기업 간 변수의 수치 차이에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까

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통계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특정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이 요구된다.

<표 5> 기술통계

변수

총 샘플
해외진출 하지 않은 

기업
해외진출 한 기업

평균

(Mean)

표준편차

(Std. Dev.)

평균

(Mean)

표준편차

(Std. Dev.)

평균

(Mean)

표준편차

(Std. Dev.)

여성비율 28.99*** 25.01 29.79 25.60 24.73 21.11

해외진출 안함 0.75*** 0.43 0.89 0.31 0.00 0.00

해외진출 고려 0.09*** 0.29 0.11 0.31 0.00 0.00

해외진출 0.16*** 0.36 0.00 0.00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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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총 샘플
해외진출 하지 않은 

기업
해외진출 한 기업

평균

(Mean)

표준편차

(Std. Dev.)

평균

(Mean)

표준편차

(Std. Dev.)

평균

(Mean)

표준편차

(Std. Dev.)

해외사업장 

비율
4.74*** 15.38 1.52 8.55 21.90 27.54

사업기간 23.53*** 15.52 22.84 15.33 27.26 15.98

ln(매출) 13.12*** 14.89 12.76 14.79 14.08 15.21

매출 4997.37*** 29340.79 3481.44 26540.07 13080.06 40228.89

노조없음 0.67*** 0.47 0.69 0.46 0.58 0.49

노조 0.33*** 0.47 0.31 0.46 0.42 0.49

재단⋅종교 0.08*** 0.27 0.09 0.29 0.02 0.14

개인사업 0.04*** 0.20 0.05 0.21 0.02 0.13

회사법인 0.83*** 0.38 0.80 0.40 0.96 0.19

학교법인 0.05*** 0.22 0.06 0.23 0.00 0.05

ln(임금) 7.86*** 6.35 7.84 6.32 7.95 6.39

임금 2594.73*** 570.17 2548.48 552.83 2841.30 597.34

2005년 0.09*** 0.29 0.09 0.28 0.13 0.33

2007년 0.08*** 0.27 0.07 0.26 0.11 0.32

2009년 0.09*** 0.28 0.08 0.27 0.12 0.32

2011년 0.10*** 0.30 0.10 0.30 0.12 0.33

2013년 0.10*** 0.30 0.09 0.29 0.14 0.34

2015년 0.20*** 0.40 0.21 0.41 0.15 0.36

2017년 0.17*** 0.37 0.18 0.38 0.11 0.31

2019년 0.17*** 0.38 0.18 0.39 0.13 0.33

제조 0.45*** 0.50 0.40 0.49 0.77 0.42

전기 0.01*** 0.11 0.01 0.12 0.01 0.08

하수 0.01*** 0.09 0.01 0.10 0.00 0.04

건설 0.06*** 0.24 0.07 0.25 0.03 0.18

도소매 0.06 0.24 0.06 0.24 0.07 0.25

운수 0.09*** 0.29 0.11 0.31 0.02 0.13

숙박음식 0.02** 0.14 0.02 0.14 0.01 0.12

출판영상 0.03 0.17 0.03 0.17 0.03 0.16

금융 0.02*** 0.15 0.02 0.15 0.01 0.12

부동산 0.01** 0.07 0.01 0.08 0.00 0.05

과학기술 0.04 0.20 0.04 0.20 0.04 0.19

시설관리 0.07*** 0.25 0.08 0.27 0.00 0.06

공공행정 0.00 0.05 0.00 0.05 0.00 0.06

교육 0.02*** 0.13 0.02 0.14 0.0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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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해외진출 한 기업과 하지 않은 기업 간 변수의 평균값을 독립표본 t-검정하여 유의성을 

*(p<0.1), **(p<0.05), ***(p<0.01)로 표시함.

2. 해외 진출과 여성 고용

<표 6>은 기업의 해외 진출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

여준다. 분석 결과,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모두 기업의 해외 진출은 여

성 근로자의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ausman 테스트에 따라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계수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진출

을 한 이후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0.8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기술통계에서 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은 28.99%이므로 이 비중이 

0.82%p 감소하였다는 것은 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이 2.8% 감소하였다는 것

변수

총 샘플
해외진출 하지 않은 

기업
해외진출 한 기업

평균

(Mean)

표준편차

(Std. Dev.)

평균

(Mean)

표준편차

(Std. Dev.)

평균

(Mean)

표준편차

(Std. Dev.)

보건 0.07*** 0.25 0.08 0.27 0.00 0.05

예술 0.01*** 0.11 0.01 0.12 0.00 0.03

협회 0.02*** 0.13 0.02 0.14 0.00 0.07

서울 0.25 0.43 0.25 0.43 0.23 0.42

부산 0.06*** 0.24 0.07 0.25 0.05 0.22

대구 0.04*** 0.21 0.05 0.21 0.03 0.16

인천 0.06*** 0.23 0.06 0.23 0.08 0.26

광주 0.03*** 0.17 0.03 0.18 0.01 0.11

대전 0.02*** 0.15 0.03 0.16 0.01 0.12

울산 0.03*** 0.16 0.02 0.15 0.04 0.20

세종 0.00 0.05 0.00 0.05 0.00 0.04

경기 0.20*** 0.40 0.19 0.39 0.24 0.43

강원 0.04*** 0.19 0.04 0.20 0.03 0.16

충북 0.04** 0.19 0.04 0.19 0.03 0.17

충남 0.04 0.19 0.04 0.19 0.03 0.18

전북 0.02*** 0.15 0.03 0.16 0.01 0.12

전남 0.03*** 0.16 0.03 0.17 0.01 0.12

경북 0.07*** 0.25 0.06 0.24 0.08 0.27

경남 0.07*** 0.26 0.07 0.25 0.10 0.30

제주 0.01** 0.08 0.01 0.08 0.00 0.06

표본수 15,456 13,015 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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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다만, 기업이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단계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

이 감소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은 기업에서 여성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데, 추

정계수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1년 증가할 때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0.41%p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노조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여성 근로자 비

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유연한 신생기

업일수록 여성 고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안이슬･박복영(2017)

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재단⋅종교 법인에 비해 회사법인이나 학교법인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낮았고, 임금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여성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2005년에 비해 2013년부터 여성 근로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비해 2019년도에는 여성 근로자 비

중이 5.35%p나 증가했다.

산업분류 및 위치(지역)에 따른 여성 근로자 비중을 분석한 확률효과모형에 

따르면, 제조업에 비해 전기, 하수, 건설, 운수,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근로

자의 비중이 낮은 반면 도소매,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 공공행정, 교육, 보건, 

예술분야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업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업 부문에서 여성교용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정

성미(2012; 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만, 출판영상, 협회 등의 분

야에서는 성별 비중 차이가 제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보

다 여성 비중이 더 높은 지역은 없었으며, 특히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는 서울에 비해 여성 근로자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구분 변수

모델1 : 고정효과모형 모델2 : 확률효과모형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주요 

설명변수

해외진출 

고려
-0.29 0.27 -0.50* 0.27

해외진출 -0.82*** 0.27 -0.94*** 0.26

사업기간 -0.41** 0.18 -0.17*** 0.02

매출액 ln(매출) -0.01 0.02 -0.04** 0.02

노조 1.17** 0.47 -1.16*** 0.40

기업형태 개인사업 -1.89 1.23 -1.15 0.98

<표 6> 해외진출에 따른 여성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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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모델1 : 고정효과모형 모델2 : 확률효과모형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회사법인 -2.77** 1.08 -3.79*** 0.82

학교법인 -2.89** 1.23 -2.58** 1.05

임금수준 ln(임금) -1.30*** 0.49 -3.27*** 0.48

연도

2007년 0.26 0.46 -0.05 0.29

2009년 0.45 0.76 -0.43 0.30

2011년 2.04* 1.09 0.83*** 0.30

2013년 3.12** 1.44 1.45*** 0.32

2015년 3.31* 1.78 1.25*** 0.33

2017년 4.38** 2.13 1.89*** 0.36

2019년 5.35** 2.49 2.24*** 0.42

산업분류

전기 -14.35*** 2.80

하수 -12.63*** 2.99

건설 -16.87*** 1.11

도소매 11.82*** 1.16

운수 -17.56*** 1.09

숙박음식 13.72*** 1.87

출판영상 0.50 1.45

금융 6.90*** 1.79

부동산 5.15* 3.02

과학기술 -3.27** 1.34

시설관리 11.10*** 1.07

공공행정 7.20** 3.09

교육 11.39*** 2.03

보건 42.97*** 1.33

예술 6.51** 2.57

협회 1.35 1.75

지역

부산 -0.78 1.09

대구 -1.35 1.18

인천 -1.27 1.02

광주 -1.23 1.60

대전 -3.02* 1.78

울산 -8.85*** 1.54

세종 -1.18 1.98

경기 -2.25*** 0.60

강원 0.23 1.31

충북 -3.35**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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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모델1 : Prob > F = 0.00, 모델2 : Prob >  = 0.00.

(3) Hausman-검정 결과 모델1과 모델2 중 모델1이 적합함(p<0.01).

(4) 표본 수 = 15,456(모델1=모델2).

3. 해외 사업 확장에 따른 여성 고용

<표 6>은 기업의 해외 진출 이후에 여성 고용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라면, 

<표 7>은 기업의 해외 사업 확장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모두에서 기업이 해외 사업을 확장할

수록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ausman 테스트에 

따라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계수에 따르면 국내외 사업

장 중 해외사업장이 비중이 1%p 증가할 때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은 

0.0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약에 전체 사업장 중 해외사업장 

비중이 10%p 증가할 때마다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2%p 감소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표 5>의 기술통계를 고려할 때, 해외 사업장의 비중이 10%p 증가할 

때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28.99%에서 26.99%로 약 7%(2%p) 감소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다른 통제변수의 경우, 추정계수의 부호, 크기, 통계적 유의성 

등이 <표 5>와 크게 다르지 않아 세부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구분 변수

모델1 : 고정효과모형 모델2 : 확률효과모형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충남 -7.86*** 1.28

전북 -1.76 1.81

전남 -6.20*** 1.50

경북 -3.34*** 1.08

경남 -4.32*** 1.05

제주 -1.87 2.84

절편 _cons 48.26*** 4.76 62.01***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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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해외사업 확장에 따른 여성 고용

구분 변수

모델1 : 고정효과모형 모델2 : 확률효과모형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주요 

설명변수

해외사업장 

비율
-0.02** 0.01 -0.02*** 0.01

사업기간 -0.42** 0.18 -0.17*** 0.02

매출액 ln(매출) -0.01 0.02 -0.04** 0.02

노조 1.17** 0.47 -1.15*** 0.40

기업형태

개인사업 -1.85 1.23 -1.14 0.98

회사법인 -2.74** 1.08 -3.81*** 0.82

학교법인 -2.82** 1.23 -2.52** 1.05

임금수준 ln(임금) -1.31*** 0.49 -3.29*** 0.48

연도

2007년 0.28 0.46 -0.05 0.29

2009년 0.49 0.76 -0.43 0.30

2011년 2.13** 1.09 0.87*** 0.30

2013년 3.23** 1.44 1.49*** 0.32

2015년 3.52** 1.78 1.38*** 0.33

2017년 4.62** 2.13 2.03*** 0.36

2019년 5.60** 2.49 2.35*** 0.42

산업분류

전기 -14.25*** 2.80

하수 -12.58*** 2.99

건설 -16.80*** 1.11

도소매 11.88*** 1.16

운수 -17.45*** 1.09

숙박음식 13.77*** 1.87

출판영상 0.50 1.45

금융 6.93*** 1.79

부동산 5.25* 3.02

과학기술 -3.27** 1.34

시설관리 11.19*** 1.07

공공행정 7.15** 3.09

교육 11.48*** 2.03

보건 43.03*** 1.33

예술 6.59*** 2.57

협회 1.48 1.75

지역

부산 -0.75 1.09

대구 -1.30 1.18

인천 -1.2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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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모델1 : Prob > F = 0.00, 모델2 : Prob >  = 0.00.

(3) Hausman-검정 결과 모델1과 모델2 중 모델1이 적합함(p<0.01).

(4) 표본 수 = 15,456(모델1=모델2).

4.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사업 확장에 따른 여성 고용 : 

강건성 검증

본 연구에 활용된 기업들은 크게 재단⋅종교, 개인사업, 회사법인, 학교법인

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기술통계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해외로 진출하고 

해외에 사업장에 투자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회사법인의 형태였다. 이에 <표 

8>은 분석 대상을 회사법인(12,763개의 관측치)으로 한정하여 <표 5> 및 <표 

6>을 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설명변수들의 추정계수 크기만 다소 차이가 날 뿐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은 동일하였다. 즉,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한 이후 여성 근로자 비

중이 감소하였으나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단계에서는 근로자의 성별 비중이 

변하지 않았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사업장을 확장하는 단계에서도 남성 근로

자에 비해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변수

모델1 : 고정효과모형 모델2 : 확률효과모형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광주 -1.22 1.60

대전 -3.01* 1.78

울산 -8.83*** 1.54

세종 -1.23 1.98

경기 -2.25*** 0.60

강원 0.23 1.31

충북 -3.27** 1.34

충남 -7.90*** 1.28

전북 -1.75 1.81

전남 -6.17*** 1.50

경북 -3.30*** 1.08

경남 -4.36*** 1.05

제주 -1.85 2.84

절편 _cons 48.39*** 4.76 61.91***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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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해외진출 및 해외사업 확장에 따른 여성 고용 : 회사법인으로 한정

변수

모델1 : 고정효과모형 모델2 : 확률효과모형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해외진출 고려 -0.07 0.29 -0.26 0.29

해외진출 -0.71*** 0.28 -0.82*** 0.27

변수

모델3 : 고정효과모형 모델4 : 확률효과모형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해외사업장 

비율
-0.02** 0.01 -0.02*** 0.01

주 : (1)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모델1=모델3 : Prob > F = 0.00, 모델2=모델4 : Prob >  = 0.00.

(3) Hausman-검정 결과 모델1과 모델2 중 모델1이, 모델3과 모델4 중 모델3이 적합함(p<0.01).

(4) 표본 수 = 12,763(모델1~모델4).

(5) 기업 형태(개인사업, 회사법인, 학교법인)을 제외하고 <표 4> 및 <표 5>와 동일한 통제변수

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통제변수의 추정계수 및 표준오차는 편의상 생략함.

Ⅴ. 결론

지속적인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해외 진출은 여성 고용량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특징을 고려 시, 기업의 해외 진출이 여성 근로자 고용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

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이 여성 고용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 연구에서는 해외 진출 및 해외 사업 확장 기업들의 고용 변화와 여성 근

로자 고용률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해외 사업 확장에 따른 여성 근로자

의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이 해외 진출을 고려

하는 단계에서는 근로자 중 성별 비중에 변화가 없었으나 해외 진출을 한 이후

에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사업장을 

점차 확장하는 단계에서도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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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만,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성

별 비중은 공급과 수요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다.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한 이후에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공급 측면에서 여성들이 

해외 진출한 기업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수요 측면에서는 해외 

진출을 한 기업이 여성 근로자를 선호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데이

터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로 해외 진출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이고, 국내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차이가 크

다는 현실(문영만, 2019)을 고려할 때, 여성들이 해외 진출한 기업을 선호하

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수요에 의해 여

성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조심스러운 해석

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이후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감

소하였다는 것은 여성 근로자를 감소시켰을 수 있으나, 여성 근로자의 증가보

다 남성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해외 진출을 

한 이후 기업이 여성보다는 남성 근로자를 더 선호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다만,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이후 그리고 해외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왜 여성 근로자보다 남성 근로자를 선호하게 되는지, 여성 근로자를 축소했는

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남성 근로자는 더 많이 고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연구하지 못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기업 수준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별 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본 연구가 최초인 만큼 향후 세부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 투고일：2021년 10월 2일  ■ 심사일：2021년 12월 2일  ■ 수정일：2021년 12월 7일  ■ 게재확정일：2021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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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lobal Expansion of 

Companies and the Employment of Women

Daehwan Kim*･Bogyung Kim**

Changes in the employment of female workers are attracting attention 

along with the active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companies due to 

globalization,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study that analyz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particular,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is increasing recently, and the 

government’s continuous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companies has 

been growing. Therefor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and women’s employment would provide great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labor market.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in the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caused by overseas expansion of companies. The empirical 

analyses using a two-way fixed effect model present that there was no 

change in the gender ratio of workers at the stage where companies were 

considering overseas expansion, but the ratio of female workers decreased 

after overseas expans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decreased as when domestic companies were expanding 

further their overseas business sites.

However, this study did not reveal the detailed mechanisms why female 

employment decreased due to the globalization of domestic companies. 

Since this study is the first trial on overseas expansion of companies and 

the female employment policy proposals through further research are 

needed.

Keywords : global expansion, globalization, labor market, two-way 

fixed effect model, panel analysis

* First Author: Professor, Dong-A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Undergraduate Student, Dong-A University




